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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關太極在A體內的冊究

對太極的內容和在A身內應將何處看作太極的問題進行T考察, 得到T如下結論,

1. 太極最早在周易緊購傳中由孔子將太極提示寫八휩生成的基本原理, 之後, 兩漢到庸代

的這-期間內, 認寫太極是創造萬物的原始的混째之氣, 中央元氣, 沒有分化屬陰陽的

氣的擺念, 當時被解釋찮宇富間最初的澤然一體的元氣的思想、r!iT主流. 

2. 周敎願作太極圖說, 最初提示T無極的漸念, 之後, 以朱子寫代表, 宋代的性理學者將太

極解釋薦萬物中的罷極之理, 最初將太極解釋寫理.

3.. 韓東錫繼承T金一夫的三極說, 以三極的變化原理說明T太極.. 孫-奎, 趙敵可, 張介寶

等主張命門說, 堅持命門寫太極, 認짧這命門位手太極的本體水起作用的賢藏之間, 共

同統制水火, 推動A體生命力的源果, 因此與哲學上所論及的太極的擺念有類似之處.
4. 黃元細主張的中氣寫太極說 認寫太極乃創造生命的根源之氣, 創造之後也不斷供給生命
力的中氣具有太極的屬性. 在這一펴上可以解釋寫水土合德之空的位置, 對此還有待進
一步的考察.

5. BIJ同珍主張的牌뿜太極說認寫牌寫十土 寫生命統一的基隨 因此應把솜認薦是無極寫 
ττ? 
즈c 

6. BP康節主張的心짧太極說認薦萬物中每一物都是一↑太極, 具有太極的屬性, 心在五行

中屬火,寫發動光明之處,因此以三極的原理來看,以五土將太極水進行分짧,至七火的 

皇極的位置乃統治井主宰萬物的君主之位.

7. 居宗海主張的未分之꽤寫太極之說, 將太極.!tu兪寫觀;1~的原始物質, ;1~核等, 但精子與柳
子相結合, 尙未進行分짧的狀態寫原始的澤倫之物, 寫將分化寫陰陽之處, 因此本人認

寫將其定찮太極的想法最薦貼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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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體 請

醫易學은 易學의 理論을 應用하여 醫學

理論을 關發하여 人體생명의 신비를 풀고 

養生과 治驚에 활용하는 학문이다. 明代의 

醫家 張介賣은 人身이 小天地임을 강조하 

면서 “今夫天地之理가 具乎易이어늘 而身

心之理가 獨不具乎易乎아 뤘|天地之易은 外

易也오 身心之易은 內易也니 內外執親이며 

天人執近고 故로 必求諸己而팀에 可以求諸

A이며 先乎內而팀에 可以及乎外니 是物理

之易은 獨可繼이어니와 而身心之易은 不容

忽이라 똥之寫道는 身心之易也니 醫而不易

이면 其何以行之龍리오(이제 천지의 이치 

는 易에 갖추어져 있거늘 심신의 이치가 

홀로 易에 갖추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물며 천지의 易은 外易이고 심신의 易은 

內易이니 內外에서 어느 것이 더 친하며 

天人에서 어느 것이 더 가까운가? 따라서 
반드시 나에게서 구한 뒤에 다른 사람에게 

구할 것이며 안을 먼저한 뒤에 밖에 미칠 

것이니 萬物의 이치가 담긴 易은 오히려 

소홀히 할 수 있지만 사람의 역은 소홀히 

할 수 없다. 醫道는 사람의 易이니 의사가 

易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어찌 醫道를 행할 

수 있겠는가?)”1)라고 하여 內外와 天A을 

비교하여 의사는 內易과 人易에 밝아야 함 

을 彈調하고 있다. 

易의 理論에서 太極은 A휩생성의 根本

원리, 천지만물의 本源, 세계의 本源, 生命

의 根源자리, 우주의 本體, 사물의 존재원 

리, 生命의 鼓動處, 生命의 변화원리 동으 

로 다양하게 설명되는 중요한 개념이다. 後

1) 張介質, 〈類經圖驚》 , 서울, 成輔社, 1982, 

pp.391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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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에 비록 태극을 여러 角度에서 설명을 

했지만, 太極은 生命과 변화의 根源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 

根源자리는 氣로 보느냐, 理로 보느냐 등의 

논쟁이 있으며, 人體에서도 太極을 어디로 
比定해야 하는가 등등 많은 논란이 분분하 

다. 필자는 이에 대한 종합적 쟁구究가 醫學

의 발전에 꼭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이를 
考察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2. 太極의 개념 

《周易 • 緊廳上傳》 11章에 易有太極하니 

是生兩嚴하고 兩嚴生四象하고 四象이 生八
封하니 八封定吉~하고 吉~이 生大業이라 

하여 太極이라는 말이 提示되어 있는데, 이 
것이 太極을 언급한 최초의 文敵이다. 이후 
太極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설명 
되었는데 太極에 대한 諸說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다. 

1) 太極元氣說

乾의 象傳에 “大歲乾元 萬物資始”라 하 

였고, 坤의 象傳에 “至龍坤元 萬物資生”이 

라 하였는데, 여기서 元은 本元, 原始의 뜻 

으로 乾元과 坤元은 사실상 陰陽二氣가 萬

物의 本原이 됨을 가리키는 것이다. 太極이 

우주론적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漢代에 

나온 易繹乾醫度로부터 비롯한다. 易繹乾醫

度에는 太易, 太初, 太始, 太素의 우주형성 

의 4단계로 易有太極을 해석하고 있다. 아 
직 氣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가 太易이 되 
고 氣之始가 太初가 되 고, 形之始가 太始가 

되고, 質之始가 太素가 된다. 그리고 氣形
質이 混然-體되어 未分離된 상태를 運倫

이라고 했는데 i軍倫之物이 漢/\들이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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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元氣가 되고 이것이 곧 太極이 된다. 元

氣가 未分된 상태가 太極이 되므로 太極에 

原初物質의 개념을 부여하였다. 이런 관점 

에서 “易有太極 是生兩嚴”를 해석해 보면 

太極은 陰陽으로 未分化된 氣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太極을 우주최초의 혼연일체 

된 元氣로 해석하는 것은 漢代의 보편적인 

생각으로 劉款은 “太極은 中央元氣”라 했 

고, 鄭玄은 “淳和未分之氣”라 하였다,2) 

이 說을 이어 庸代의 孔顆達은 “太極은 

謂天地未分之前元氣混而寫一이니 명n是太初 

太-也라(周易표義卷七)”라 하고 北宋의 張

載는 “一物而兩體者 太極之謂數 J져”, “一

物兩體者는 氣也라 ------ 兩體者는 虛實也며 

動靜也며 聚散也니 其究一而已라 有兩則有

-하니 是太極也라 若一則有兩하니 有兩亦

-在하고 無兩亦--在라 然無兩則安用一이 

리오(橫案易說 說封)”라 하였다. 張載의 공 

헌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太極이 虛

實, 動靜, 聚散 등의 모순으로 말미 암아 구 

성되는 통일체(-)라는 것을 指網한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太極이 비 

로소 萬物을 演化할 수가 있다. 둘째는 太

極과 萬物의 관계는 體와 用의 관계로써 

派生과 被派生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明確히 太極은 氣로 세계만물의 本

源으로 원시물질이 될 뿐만이 아님을 指觸

한 것이다. 왜냐하면 원시물질은 단지 현실 

세계가 시작할 때만 존재하고 이후에는 분 

화되어 더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本

源은 이와 같지 않아서 이것은 현실세계가 

시작될 때에도 존재하고 현실세계속에서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2) 張其成 主編, 《易學大解典& , 北京, 華夏出版
社, 1995, p.260. 

北宋의 王安石은 한걸음 더 나아가 體와 

用의 관점을 설명하여 太極은 “有體有用하 

니 體者는 元氣之不動이오 用者는 빼氣運 

行手天地之者(道德、經注)”라 하였다. 

南宋의 楊萬里는 분명하게 太極을 陰陽

未分의 元氣로 보았다. 그는 “元氣揮倫하야 

陰陽未分을 是謂太極이라 ------蓋太極者는 

一氣之太初也라 極之寫言至也라 ……陰陽

不測하야 至뼈至神하며 無嚴無象은 太極이 

是也라”하였고, 또 “陰陽未分을 謂之太極이 

오 太極많分을 謂之陰陽이라”고 하였다. 

明代의 王延相은 太極이 元氣라는 관점 

을 거듭 彈調하였다. 그는 “所謂太極은 不

手天地未判之氣主之면 而誰主‘之耶아 

元氣之外에 無太極하고 陰陽之外에 無氣하 

니 以元氣之上에 不可意象求故로 되太極이 

오 以天地萬物未形에 揮빼빼虛하야 不可以

名義別故로 되元氣오 以天地萬物많形하면 

有淸獨 !fttt 屆뼈 往來之象 故로 되陰陽이 

라(太極辯)”이라고 하였다. 明淸之際의 王

夫之는 이전의 太極說에 대해서 理論을 總

結하였다. 그의 主要한 공헌은 첫째 실체와 

屬性을 서로 통일하는 角度로부터 태극을 

해석하였다. 그는 실체의 입장에서 太極은 

元氣 즉 陰陽이 揮倫未分된 氣라고 여겼다. 

따라서 그는 “蓋太極은 -氣耳(吉顆漫錄卷

上)”라 하였다. 그리고 屬性의 입장에서 元

氣는 至尊性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 

서 그는 “太極者는 言此氣之極至而無以加

尊稱之也”라고 하였다. 둘째로 “合二而一”

과 “一分薦二”가 太極변화의 兩種 基本형 

식이라고 하였다. 이는 바로 陰陽은 “揮倫

手太極之中而寫一이오 自其淸獨 虛實 大小

之珠異則 因寫=(周易內傳·發例)”라 하였다. 

셋째 太極과 陰陽은 體用관계로 양자는 서 

로 포함하며 “太極이 非獨立手陰陽之上”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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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陰陽이 太極에 본래 있는 바라고 하였 

다. 이러하기 때문에 太極은 벼로소 이에 

의해 자신이 萬物을 演化해 낼 수가 있다 

고 생각하였다,3) 

2) 太極은 理라는 說

周敎願는 太極圖說을 지어 송대 성리학 

의 문을 열었는데, 그는 첫머리에서 無極而

太極이라는 말을 하여 太極을 우주발생의 

第一원인, 즉 우주만물의 根本실체로 여겼 

다 그는 또 이어서 “五行은 一陰陽也오 陰

陽은 一太極也니 太極은 本無極也라”하였 

다. 

後世에 太極本無極에 대해서 太極이 본 

래 무극이다라는 說과 太極은 무극에 根本

을 두고 있다라는 두가지 설이 팽팽하게 

대립하여왔다. 그러나 두가지 설에서 後者

의 見解가 분명히 옳다. 그 이유는 첫째 九

江에 었는 故家의 傳本등의 原本에는 “無

極而生太極”이라고 되어 있지, 無極而太極

이라고 되어 있지 않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주의 본원이 無極이 됨을 파악할 수가 

있다. 둘째 太極이라는 글자에는 두가지 뜻 

이 있는데 하나는 時空의 출발점이고, 다른 

하나는 標準과 規則性이다. 무극은 어떠한 

형태와 성질도 갖추지 않은 混핸상태를 가 

리키고 太極은 최초의 시공간의 출발점이 

며 최초의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폰재이다. 

따라서, 無極而生太極은 形體도 없고 動靜

이 未分化된 混뼈과 無族序의 상태로부터 

최초로 形體를 갖추고 動靜이 분화되는 族

序의 상태로 전화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 

서, 宇富의 本源은 無極이고 天地의 始作은 

3) 楊維增, 何灌꺼〈, 《周易基짧@ , 廣’‘|、|, 花城出版

社, 1996, pp.12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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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極인 것이다. 

이후 太極은 朱子에 이르러 性理學의 가 

장 중요한 形而上의 漸念으로 자리잡게 되 

었다. 

朱子는 이전까지의 모든 사람이 太極을 

氣라고 한 것을 반대하고 철저하게 理라는 

觀點을 주장하여 “太極은 只是一簡理字”라 

彈調하였다. 

그는 “問 太極은 不是未有天地之先에 有

簡揮成之物이오 是天地萬物之理總、名否아 

日 太極은 只是天地萬物之理니 在天地言

則天地中에 有太極하고 在萬物言 則萬物中

에 各有太極하니 未有天地之先에 畢竟是先

有此理니 動而生陽도 亦只是理오 靜而生陰

도 亦只是理니라(물었다. 태극은 천지가 생 

기기 이전에 먼저 있었던 마구 뒤섞여 있 

는 상태의 어떤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의 

이치를 총괄한 이름이 아닙니까? 대답하셨 

다. 태극은 단지 천지 만물의 이치일 뿐이 

다, 천지에 대하여 말하면 천지 속에 태극 

이 있고, 만물에 대하여 말하면 만물 속에 

각각 태극이 었다. 천지가 생기기 이전에 

틀림없이 이치가 먼저 있었다. ‘움직여서 

양의 기운을 낳는 것’도 역시 이치일 뿐이 

고, ‘멈추어서 음의 기운을 낳는 것’도 역시 

이치일 뿐이다.”4)라 하였고, 또 “太極之義

는 正謂理之極致耳니 有是理면 郞有是物하 

야 £先後次序之可言故로 日易有太極이라 

하니 則是太極이 乃在陰陽之中이오 而非在

陰陽之外也니 若以乾坤未判하고 大術未分

之時로 論之則非也라 形而上者를 謂之道오 

形而下者를 謂之器니 有是理면 郞有是氣니 

理一而已오 氣則£不兩者라 故로 日太極이 

4) 허탁, 이요성 역주, 《朱子語類, , 성남, 도서 

출판청계, 1998, pp.85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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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陽 烈/ 人身의 太極에 관한 考察

生兩嚴어늘 而老子는 乃謂道生一而後에 乃

生二라하니 則其察理亦不精훗니라(太極의 

뜻은 바로 理의 極致를 말할 따름이다. 이 

理致가 있으면 이 물건이 있어 先後의 次

序를 말할 수 가 없기 때문에 易有太極이 

라하니 太極이 陰陽속에 있고 陰陽밖에 있 

는 것이 아니니 乾坤이 나누어지지 않고 

白을 칠 때 大仍之數가 나누어지지 아니한 

때로 論한 것은 아니다. 形而上을 道라 하 

고 形而下를 器라고 하여 이러한 理致가 

있으면 이러한 氣가 있으니 理致는 하나일 

따름이오 氣는 둘이 아닌 것이 없다. 따라 

서, 太極이 兩嚴를 生한다고 말했지만 老子

는 道生一 이후에 生二한다고 했으니 그 

理敎를 살핀 것이 또한 정밀하지 못한 것 

이 다,)”5)라고 하였다. 

太極에는 두 가지의 의의가 있다. 하나는 

天命流行의 주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主體가 客觀的 사물(客體)에 流行하여 

그 事物의 存在 根據가 된다는 것이다. 앞 

의 것은‘根源으로서의 太極’(理)를 말하고, 

뒤의 것은 ‘內在 原理로서의 太極’(理)을 말 

한다. 朱喜의 表現을 빌리면 앞의 것은 보 

편적 理(天下公共之理)요 뒤의 것은 개별적 

理(一物所具之理), 혹은 앞의 것은 統體로 

서의 太極(統體一太極)이요 뒤의 것은 한 

事物이 갖고 있는 太極(一物一太極)이다. 

앞의 것은 氣에 앞서 存在하는 것 (理在氣

先)이요, 뒤의 것은 氣 가운데 存在하는 것 

(理在氣中)이 다.6) 

朱子는 太極의 名稱에 대해 張載의 “太

極者는 自外而推入去하야 到此極處하면 更

沒去處라 所以謂之太極이니라”(太極은 밖으 

5) 〈周易元. , 大田, 學民文化社. pp.69 - 70. 
6) 김상섭해설, 《易學햄豪. , 서울, 예문서원, 1994. 

pp. 101 - 102. 

로부터 미루어서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 

는 境地까지 極盡히 到達한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太極이라 말한다.)의 說을 繼承하여 

“太極者는 事物所以然之理也라 謂之極者는 

天下之物이 自外以觀 則其狀不過如斯而已

나 推其所本 則必有所以如此之故가 在內而

寫主하니 是則所謂理也라 自此以往은 更無

所本하니 是乃第極之地 故로 日極也라 太

者는 讀如甚字之意니 如太甚太過之太也라 

(태극은 모든 것이 본래 그렇게 되는 이치 

이니, 極이라고 말한다. 세상의 모든 것은 

밖에서 살펴보면 그 형상이 그러할 뿐이지 

만, 그 근본을 머루어 보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까닮이 그 안에서 주관하고 있다. 그 

것이 이른바 이치이다. 그것보다 더 근본이 

되는 것은 없으니, 궁극적인 것이기 때문에 

極이라고 말한다. 太는 甚이라는 글자의 뜻 

과 같이 쓰였다. 가령 ‘매우 심하다[太甚]’, 

‘너무 지 나치 다 [太過]’의 太와 같다)”7)라 

하였다. 

朱子의 曉年의 高弟언 陳淳도 太極이라 

고 命名한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說明

하였다. 

“太極은 只是以理言也라 理를 緣何謂之

極고 極은 至也니 以其在中有樞組之義라 

如皇極北極等은 皆有在中之義나 不何便넓| 

極寫中이니 蓋極之옳物은 常在物之中하야 

四面到此하면 都極至하야 都去不得이니 如

屋樓梁을 謂之屋極者는 亦只是屋之짧材 l 

四面樓合하야 到此處라 蓋極其中은 就此處

하야 分出去하야 布寫聚材하야 四面이 又

皆停딩無偏剩偏t之處하니 如搭之失處 便

是極이라 如北極은 四面星宿 運轉이나 推

7) 허탁, 이요성 역주, 〈朱子語類X , 성남, 도서출 

판 청 계, 1988,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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此處不動하야 所以寫天之樞라 若太極킬者 

는 X是就理論이면 天所以萬古常運하며 地

所以萬古常存이며 A物所以萬古生生不息하 

야 不是各各自엎地는 都是此理在中寫之主

宰하야 便自然如此오 就其天地主宰處論이 

면 1엎地運、倫極至 故로 以太極名之니 蓋總

天地萬物之理 1 到此漢合하니 皆極其至하 

야 更無去處하고 及散而寫天地하며 寫人物

이 X皆--停섣하야 無少顧k하니 所以謂

之太極이니라(태극은 단지 리라는 면에서 

말한 것이다. 리를 왜 극이라고 부르는가? 

극은 지극함에 이른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운데에 있는 축이라는 돗을 지니 

기 때문이다. 황극, 북극 등도 모두 가운데 

에 있다는 돗을 지난다. 그렇지만 극을 바 

로 중이라고 풀이할 수는 없다. 대체로 극 

의 성질은 항상 사물의 가운데에 위치한다. 

사면으로부터 여기에 이르면 모두 극한에 

이른 것이 되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 

이를테면 집의 등마루를 옥극이라고 부르 

는 것은, 집의 온갖 재목들이 사변에서 모 

여 이곳에 이르기 때문이다. 대체로 그 중 

심의 극한은 이곳으로부터 나뉘어 나가 사 

방의 온갖 재목들로 분산된다. 그렇게 해서 

모두 고른 상태가 되어 남거나 모자라는 

곳이 없게 된다, 예를 들어 탑의 뾰족한 곳 

도 바로 극이다. 북극의 경우 사방의 별들 

이 모두 돌지만 이곳만은 움직이지 않아 

하늘의 축이 된다. 태극의 경우는 리의 측 

면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하늘이 만고토록 

항상 돌고, 땅이 만고토록 항상 존재하고, 

사람과 사물이 만고토록 낳고 또 낳아 끊 

임이 없는 것,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각기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이 리 

가 가운데에서 주재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 

하여 그것들이 이와 같이 스스로 그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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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게 된다. 천지의 주재가 된다는 점에 

서 이야기를하자면, 그토록 미분화되어 극 

한인 상태에 있으므로 태극이라고 이름 붙 

인 것이다. 대체로 모든 천지 만물의 리가 

모두 이곳에 이르러 합쳐지니, 극한에 이르 

러 달리 갈 곳이 없게 된다. 흩어지는 경우 

에는 천지, 사람 사물이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가 모두 고른 상태가 되어 조금도 

빠진 곳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그것을‘ 태 

극이 라고 부른다,)”8) 

이러한 觀點에서 易有太極을 解釋하여 

陳淳은 “易只是 陰陽變化오 其所寫陰陽變

化之理는 則太極也”9)라 하였다. 

즉 兩嚴와 四象과 /\화를 生하는 것을 

易이라 이르고 太極之理는 自一生兩하여 

無第히 發展하는 原理이다. 

朱子가 太極을 氣가 아닌 理라고 한 것 

에 대해 員德秀(朱子의 再傳弟子. 字景元,

號西山)는 다음과 같이 意味를 眼與하였 

다_10) 

“西山員民日朱子此言이 可謂有功於學者

는 大振自周子以前에 凡論太極者는 皆以氣

言이라 莊子는 以道在太極之先이라하니 所

謂太極은 乃是指作天地人三者 氣形E具而

揮倫未判者之名이오 而道X別是一戀空底物

이니 在太極之先則道與太極이 寫=롯라 不

知道郞太極이오 太極맴道니 以其通行而言

則日道오 以其極致而言則日極이니 X何홉 

有二耶아 若列子揮倫之줄과 漢志園三寫一

之說은 所指皆同하니 f尙非周子양其秘而朱 

子X關而明之면 횡l知太極之寫理而非氣也歲 

리오(西너」員~가 이르기를 朱子의 이 말은 

8) 김영민 옮김, 〈北漢字義X , 서울, 예문서원, 
1995, pp.188 ∼ 189. 

9) 上獨書, p.186. 
10) 《周易元* , 大田, 學民文化社,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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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者들에게 功이 있다고 이를만 하니 대저 

周嚴漢 이전에 太極을 論한 者는 모두 氣

로 말하였다. 莊子는 道가 太極 以前에 있 

었다 하니 이른바 太極은 天地人 세가지가 

氣와 形이 이미 갖추어졌으나 澤倫이 아직 

갈라지지 아니한 것을 指擺해서 말한 것이 

되고 道는 또 별도로 虛中에 매달린 물건 

이 되니 道가 太極에 앞서 있었다면 道와 

太極이 두가지가 된다. 이는 道가 太極이고 

太極이 道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니 通

行으로써 말하면 道라하고 極致로써 말하 

면 極이라고 한 것이니 어찌 둘이 있을 수 

있겠는가. 만약 列子의 澤倫과 漢書律歷志

의 “太極元氣 困三寫一”의 學說은 가리키 

는 것이 모두 同-하니 만약 周子가 그 비 

밀을 열고 朱子가 또 蘭明하지 않았다면 

그 누가 太極이 理가 되고 氣가 아닌 것을 

알았으리오.) 

3) 韓東錫의 太極說

韓東錫은《宇富變化原理》에서 森羅萬象

은 陽의 分짧運動과 陰은 統一運動을 영 원 

히 반복하는 존재이고 宇富가 이렇게 變化

하는 것은 이것을 推進하는 力源이 있기 

때문이며 그것을 가리켜서 變化作用의 本

體인 無極, 太極, 皇極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無極은 天地創造의 本體로 形의 

分짧이 極細分하게 分化하여서 조금만 더 

癡固하여지면 形이 될 수 있는 直前의 狀

態를 말하고 太極은 無極의 分짧되었던 陽

氣가 相火의 과정을 통해 陰氣에 의해 완 

전히 包圍된 상태를 말한다. 이와같이 變成

한 太極은 다시 關爭意欲을 內包하게 되고 

太極이 자기자체의 本性을 발휘하게 되면 

現實界는 모순대립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作用을 陰陽作用이라고 하였다. 

그는 無極의 象에서 太極의 有가 創造되 

는 과정을 렛寫水라고 하는데 이는 土의 

作用이 缺걷되면서 水가 되는 것이라 하여 

無極을 土에 太極을 水에 配合하였다 

太極이 이루어지면 그 속에 內包되었던 

陽은 表面을 包圍하였던 陰形을 據張數術

하면서 陽의 動的世界를 열고 分짧의 極에 

서 다시 無極에 의하여 陽이 統一되어 陰

의 靜的世界를 열게 되는데 太極을 分짧시 

켜 無極에까지 이르도록 매개하는 것을 皇

極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陰陽의、動靜은 太極에서 氣의 統
一을 完途하면 다시 皇極에 의해 分짧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分짧의 極에서 氣가 

無化되어 陰陽을 區別할 수 없는 境地가 
無極인 것이다. 

韓東錫은 이러한 分짧과 統-의 過程을 

十千과 十二支의 原理로 說明하면서 統一

을 始作하는 無極을 天千의 己十土와 地支

의 未十土에 配合하였고 統一이 完成된 太

極을 天千의 王-水와 地支의 成五土에 配

合하였다. 특히 그는 或에 대해 方位로는 

五土요 變化로는 六水이니 水土가 合德、한 

5+6=11이 되 므로 十無極이 一太極으로 

완전히 統一된 本體 자리라 하였다. 

그는 十一은 10 + 1로 十은 本是空이고 

-은 本體不用數이므로 一夫先生이 말한 

十十--之空 자리인 創造의 本體 자리라 

하였다‘ 이를 創造의 本體라고 한 理由는 

運動하는 本體인 玄子의 水를 흥lj造하는 자 

리이기 때문이다. 

韓東錫의 이러한 說은, 첫째 無極과 太極

과 皇極의 三者의 關係 속에서 太極의 자 
리를 確實하게 言及한 것이며, 둘째 創造의 

過程이 아닌 一週期로 領環하는 變化의 과 

정 속에서 太極을 언급하고 있으며,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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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極을 水 자리인 運動의 本體와 이것을 

創造하는 水士合德한 空 자리를 創造의 本

體라 하여 太極을 창조본체와 운동본체의 

두가지로 나누어 說明하고 員正한 의미의 

太極은 -水를 創造한 成五空 자리라고 밝 

힌 것이 그의 위대한 점이라 할 수 있다_11) 

3. 命門짧太極짧 

《難經〉에서 命門은 精氣와 神氣가 모 

여 있는 곳으로 男子는 이 곳에 生植之精을 

財藏하고 女子는 子宮과 연결되어 있는 元
氣의 本源이 된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兩賢之間의 動氣는 사람의 生命으로 五藏

六服의 根本이고 十二經의 뿌리이며 n乎吸

이 반드시 지냐는 길이며 三흙、의 源果이 

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말한 命門의 擺念은 易에서 말 
하는 太極의 漸念과 道家에서 萬物을 化生
하는 本源이라고 하는 玄챈의 漸念과 완전 

히 -致함을 알 수가 있다. 明代에 易의 理

致에 精通했던 孫一奎는 위의 論펴을 계승 

하고 朱子의 “人人有-太極 物物有一太極”

의 觀點을 經合하여 太極說을 醫學理論에 

導入하였다. 

그는 太極圖妙引에서 “生生子日 天地萬

物은 本寫一體니 所謂一體者는 太極之理在

품이라 故로 朱子日 太極은 只是天地萬物

之理라하니라 在天地하얀 統體一太極이오 

在萬物하얀 萬物이 各具-太極이니 郞陰陽

而在陰陽하며 명n五行而在五行하며 郞萬物

而在萬物하니라 夫五行異質하고 四時異氣

나 皆不能外乎陰陽하며 陰陽異位하고 動靜

11) 韓東錫, 《宇富變化의 原理% , 서 울, 좀林出 

版社, 1976, pp.18 - 22. p.107. pp.252 -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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異時나 皆不能離乎太極이니라 人在大氣中

하니 亦萬物中-物耳라 故로 亦具此太極之

理也라 堆具l比太極之理 則 日 用動靜之間에 

皆當致夫中和 而不可須멋離也니라 醫之寫

敎는 正示人節宣天地之氣하야 而使之無過

不及하나니 攻是業者 l 不能尋繹太極之妙

면 뿔知本之學歲리오(生生子가 이르기를 

天地萬物은 본래 한 폼이니 이른바 한 폼 

이라는 것은 太極의 理致가 존재하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朱子가 이르기를 太極은 단 

지 天地萬物의 理致가 된다고 하였다. 天地

를 놓고 말하면 全體가 하나의 太極이고 

萬物을 놓고 말하면 全體가 하나의 太極이 

고 萬物을 놓고 말하면 萬物이 각각 하나 

의 太極을 갖추고 있으니 陰陽을 놓고 이 

야기한다면 陰과 1陽이 각각 하나의 太極이 

고 五行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木, 火, 士,

金, 水 하나하나가 하나의 太極이고 萬物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萬物이 각각 하나의 太

極이다. 五行은 性質이 다르고 四時는 氣가 

다르지만 다 陰陽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陰과 陽이 자리를 달리하고 動과 靜이 때 

를 달리하지만 모두 太極에서 벗어나지 아 

니 한다. 사람은 大氣 가운데 있으니 또한 

萬物 가운데 한 물건일 따름이다. 그러므 

로, 또한 이 太極의 理致를 갖추고 있다. 

오직 이 太極의 理致를 갖추고 있다면 日

用動靜의 사이에 모두 의당히 中和에 이르 

러 조금도 떠나서는 안된다. 醫學의 가르침 

은 사람에게 天地의 氣를 節度있게 펴서 

過不及이 없게 하는 것을 보이니 醫業을 

專攻하는 者 太極의 오묘한 理致를 깊이 

짧究하지 않는다면 어찌 根本이 되는 學問

을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12)라고 하였다. 

12) 孫 一奎, 《未水玄珠全集》 , 서울, 醫聖堂,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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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太極이 우주의 本體로 事物의 存在

原理이며 構成原理가 됨을 彈調하여 설명 

한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命門圖說의 內

容은 太極이 生命이 처음 發하는 根源자리 

로써 生命을 推動시키는 鼓動處가 됨을 설 

명하고 있다. “蓋A以氣化而成形者는 郞陰

陽而言之라 夫二五之精이 妙合而疑하야 男

女未判에 而先生此二賢하니 如豆子葉實이 

出土時에 兩辦分開할새 而中間所生之根幕

에 內含一點힐氣하야 以寫生生不息之機 l

命日動氣며 X日原氣니 票於有生之初하야 

從無而有니 此原氣者 l 郞太極之本體也라 

名動氣者는 蓋動則生하니 亦陽之動也는 此

太極之用所以行也오 兩賢은 靜物也오 靜則

化하니 亦陰之靜也는 此太極之體所以立也

라 動靜無間하야 陽變陰合하야 而生水火木

金土也니 其斯命門之謂數 J져(사람이 氣의 

生化에 依支하여 形體를 이루는 것은 陰陽

에 나아가서 말한 것이다. 陰陽과 五行의 

精華는 妙하게 顧合하여 男子와 女子로 아 

직 나누어지기 이전에 먼저 두 개의 賢藏

이 생겨나는데 콩의 열매가 땅에서 싹을 

퇴울 때 펙잎 두개가 분리될 때 中間에 있 

는 뿌리 꼭지에 안에 한 점의 員氣를 머금 

어 生生不息하는 기틀이 되는 것이 이름하 

여 動氣라 하며 또 元氣라 하니 生命을 둔 

처음에 票眼받아 無로부터 생기니 이 元氣

가 太極의 本體이다. 動氣라고 名한 것은 

動하면 생겨나는 것이니 또한 陽의 動하는 

것은 太極의 作用이 行하는 것이고 兩賢은 

고요한 물건으로 고요히 있으면 化하는 것 

이니 또한 陰의 고요한 것은 太極의 本體

가 立하는 것이다. 動하고 靜하는 것이 쉽 

이 없어 陽은 變하고 陰은 合하여 水火木

p.1181. 

金土를 生하니 그것은 바로 命門을 이르는 

것인져.)”13) 

이는 太極이 萬物을 生함을 說明한 말이 

다. 孫民는 또 命門의 구체적 位置와 作用

에 대해 “命門은 乃兩賢中間之動氣로 非水

非火니 乃造化之樞組오 陰陽之根幕니 많先 

天之太極으로 五行이 由此而生하고 藏府가 

以繼而成”한다고 하였다. 

命門이 A身의 太極이 된다고 주장한 醫

家는 또한 趙歡可와 張介寶이 있다. 

趙歡可는 “兩賢이 {용屬水나 左寫陰水오 

右薦陽水니 以右寫命門은 非也라 命門은 

左兩賢中이라 命門左邊小黑團이 是員水之

뤘이오. 命門右邊小白團이 是相火之뤘이라 

此-水一火가 煩無形이나 日夜覆行不息이 

라 兩賢이 在A身中하야 合成一太極이라 

自上數下十四節이오 自下數上七節이라”14) 

하였고 張介寶은 “賢有精室을 是日命門이 

니 짧天一所居로 흠n員陰之府라 精藏手此

하니 精郞陰中之水也오 氣化手此하니 氣봉n 

陰中之火也라 命門이 居兩賢之中하니 명~A 

身之太極이오 由太極以生兩嚴하야 而水火

具훨하니 消長緊훨이라”15)하였다. 

위의 세사람이 命門을 太極으로 보고 命

門이 兩賢 사이에 位置한다고 본 것은 모 

두 同一하지만 그들의 主張은 조금씩 다르 

다. 孫一奎는 賢間動氣에 重點을 두어 五藏

六服, 十=經服을 推動시 키 는 力源으로써 의 

太極元氣를 彈調하였는데 이는 非水非火의 

存在라 하였고 趙歡可는 命門을 心보다 _1::: 

位의 擺念에 두어 十二官을 主宰하는 힐君 

13) 上觸書, p.1183. 
14) 趙歡可, 〈醫實% ,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6. 
15) 張介寶, 〈類經圖寶》, 서 울, 成輔社, 1982, 

p.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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員主(小心)로 先天無形之火 (흠n 三集相火

員陽 員火)와 先天無形之水(郞 員陰, 員水)

의 作用으로 人身을 움직이는 原動力이라 

하였으며 張介홉도 命門을 先天無形之水火

로 본 것은 趙歡可와 同-하지만 男精女血

이 이곳에 財藏되어 先天立命之門戶가 되 

고 後天立命之門戶가 된다고 彈調한 것이 

다르며 趙歡可가 命門에 員水之켠과 相火

之컨이 있다하여 賢과 완전히 分離하였지 

만 張介寶은 “命門與賢은 本同一氣”16)라 

하여 賢과 命門을 분리하지 않은 것이 다 

른 점이다. 

이상에서 말한 命門을 太極이라고 한 것 

은 理論的으로 흉當한 면이 있다. 앞에서 

太極은 生命이 統-된 水 자리라고 하였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北方의 水는 火와 同樓

하고 있다. 天千의 水인 쫓는 찌土의 對化

作用을 받아 二火로 作用하고 地支의 水인 

子는 午火의 對化作用을 받아 二火로 作用

하고 있다. 

命門을 賢間動氣, 또는 子宮(張介홈說)이 

라 할 때 첫째 모두 本體언 水가 作用하는 

北方(人體의 下部가 北方이다.)에 자리잡고 

있고 둘째 모두 命門이 水火之府(孫-奎는 

非水非火라 하여 좀 다르다)라 하였으며 

세째 人體의 生命力을 推進하는 힘의 根源

이 된다고 하였고 네째는 水藏인 賢藏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面으로 볼 때 앞에서 哲學的으로 

言及한 太極과 人身에서의 命門이 완전히 

一致하지는 않지만 一致點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4. 中氣옳太極說 

16) 上獨書, p.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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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元細는 四聖心源、의 天人解, 藏府生成에 

서 牌몹의 中氣가 祖氣가 되고 이것이 太

極이 되어 五藏과 六服를 生成한다고 주장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與天地는 相參也라 陰陽이 홍훌基에 흥 

有祖氣하니 祖氣者는 人身之太極也라 祖氣

初癡에 美惡收分하고 淸獨純雜하야 是不一

致하야 훔演完缺이 亦非同倫하야 後日之靈

靈壽天와 貴購賞富 l 惠於此判하니 所謂命
秉於生初也라 祖氣之內에 含抱陰陽하니 陰

陽之閒이 是謂中氣니 中者는 土也라 土分

않己하니 中氣左族 則寫己土오 中氣右轉

則寫여土니 여土는 寫몹오 己土는 寫牌라 

己士上行하면 陰升而化陽이니 陽升於左 則

寫땀이며 升於上 則寫心이오 여土下行하면 

陽降而化陰이니 陰降於右 則寫뼈며 降於下

則寫賢이니 8주屬木而心屬火하고 師屬金而

賢屬水니 是人之五行也니라 五行之中에 各

有陰陽하니 陰生五藏하고 陽生六府라 賢寫

쫓水며 體빼t寫王水오 心薦丁火며 小陽寫內

火오 R주德Z木이며 m뿔寫甲木이오 뼈寫辛金 

이며 大陽寫康金이라 五行各一이로대 而火

分君相하니 藏有心主相火之陰하고 府有三

魚相火之陽也니라”(사람과 천지는 서로 동 

일한 변화의 길을 걷고 있다. 음양이 기원 

을 시작할 때에 祖氣가 있으니 祖氣는 사 

람의 太極이다. 祖氣가 처음 응결되어서 美

惡이 나뒤어지고 淸獨이 나뒤어져서 -致

하지 않아 停함과 演함, 完全함과 不足함이 

또한 무리를 달리하여 후일의 총명함과 어 

리석음, 오래 삶과 요절함, 貴購과 賞富가 

다 여기에서 갈라지니 이른바 사람의 운명 

이 처음 생겨 날 때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 

다. 祖氣의 안에 陰陽을 포함하니 1 陰陽의 

사이를 中氣라고 하니 中은 土이다. 土는 

여己로 나뉘어지니 中氣가 左族하면 己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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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고 中氣가 右轉하면 밟土가 되니 밟 

土는 뿜가 되고 E土는 牌가 된다. E土가 

上行하면 陰이 올라가서 陽으로 化하니 陽

이 左로 올라가면 府이 되고 뿜로 올라가 

면 心이 되며 밟土가 下行하면 陽이 내려 

가서 陰으로 化하니 陰이 右로 내려가면 

師가 되고 아래로 내려가면 賢이 되니 R구 

은 木에 屬하고 心은 火에 屬하며 師는 金

에 屬하고 賢은 水에 屬하니 陽은 六服를 

生한다. 뽑은 쫓水가 되 고 勝跳은 王水가 

되며 心은 T火가 되고 小陽은 困火가 되 

며 府은 z木이 되고 廳은 甲木이 되며 뼈 

는 辛金이 되고 大陽은 康金이 된다. 五行

이 각각 하나지만 火는 君火, 相火로 나뒤 

니 藏에는 心主相火의 陰이 있고 服에는 

三魚相火의 陽이 있게 된다17),” 

黃元細의 이러한 주장은 〈素問》 의 「平

人氣象論」 에서 “平人之常氣는 票於뿜하니 

뿜者는 平人之常氣也라 人無뿜氣日팽이니 

팽則死니 라”18)와 春夏秋쪽이 모두 ”以뿜氣 

寫本19)”한다는 내용과 「玉機員藏論」 의 “五

藏者는 皆專氣於뿜하나니 뿜者는 五藏之本

也라 藏氣者는 不能自致於手太陰하고 必因

於뿜氣라야 乃至於手太陰也라”20)의 내용과 

서로 상통하고 있다. 그러나 黃元細는 창조 

의 과정에서의 牌뿜之氣언 中氣의 作用을 

강조하였고 《內經@ 은 後天的으로 에너지 

의 공급원으로서의 뿜氣의 作用을 강조한 

것이 서로의 차이점이다. 

中氣를 과연 太極이라고 할 수 있는가? 

17) 黃元細, 〈黃元細醫書十一種(下)$ , 北京, A 

民衛生出版社, 1990, p.27. 
1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X , 서울, 東洋醫
學船究院, 1981, p.65. 

19) 上揚書, p.66. 
20) 上揚書, p.75. 

더 나아가 牌뿜를 太極이라고 할 수 있는 

가? 常數學的으로 뿜는 5土에 屬하고 牌는 

10土에 속하며 인체의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이는 河圖의 中央에 5와 10이 자리잡 

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牌뿜는 河

圖의 中央五十土로써 설명이 가능하다. 일 

반적으로 太極은 1太極이라고 하고 황극은 

5황극이라고 하고 무극은 10무극이라고 한 

다. -夫先生도 正易에서 “畢便無極이니 十

이니라. 十便是太極이니 一이니라 一이 無

十이면 無體오 十이 無一이면 無用이니 合

하면 土라 居中이 五니 皇極이니라”21)라 

하였다. 河圖의 5와 10은 창조의 과정에서 

모체를 이루며 둘 모두 창조의 근원을 이 

룬다. 10은 근원중의 근원자리로 무극이 되 

고 이것이 5의 과정을 거쳐 활성화되는데 

이를 水土가 合德한 空의 자리로 볼 수 있 

는 一面이 있다. 黃元짧l의 中氣를 河圖의 

中央에 있는 5土의 作用으로 본다면 이도 

역시 太極으로 볼 수 있는 一面이 있다고 
사료된다. 

5. 牌옳太極之說 

淸代의 部同珍은〈醫易-理》에서 牌가 

太極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蓋天地는 一大

太極이오 人身은 一小太極이니 명n兩嚴四象 
八휩가 人身에 亦具備뚫이니라. 牌土는 色

黃居中하며 主靜藏意、하야 寫諸藏資生之本

이니 太極也”22)라 하였다. 

이어서 그는 이 牌의 太極이 바탕이 되어 

兩嚴언 陽뼈와 陰맑을 生하고 四象인 太陽뼈, 

21) 李正浩, 《원문대조국역주해正易@ , 서울, 아 

세아문화사, 1988, pp. 4∼6/ 
22) 何少初 編著, 《古代名醫解周易X , 北京, 中
國醫藥科技出版社, 1998, p.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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少陰心, 少陽賢, 太陰맑을 生하고 八환에 상 

응하는 乾뼈, 兌左手, 離心, 震左足, 異右手,

:!jz賢, 良右足, 坤맑을 生한다고 하였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i힘 R J:k 윷흥 철흉 홈홈 흉」 후t 

경;;ξ 賢
右 2로 2로 

R한 Jlt ’‘; 
훈 )l 훈 

太l쌓 '.Y' ~융 少l쌓 太陽

Jlt 탱풍 ’‘; JJ;fi 
|졸 E융 

Jlt R면 

R후 

太棒

/、

화 

맥
 &
쑤
 }꽤
 懷

人身의 太極生兩嚴 四象 j\환圖 

*& 

fill\.. 

太極兩嚴四象八춧}配五鷹周身圖 

그는 또 “蓋人身은 全賴中宮員元이 寫之

主宰라 中宮은 在震함之前과 良圭f之尼와 

坤환之上과 離함之下니 聖經之致中知하면 

天地位하며 萬物育과 輝家之金鼎玉爛와 R읍 

息之所 l 皆謂此也니라 內藏員火하야 化精

12 

化廳하며 生氣生血하야 實흉主腦하며 資養

뾰H府하야 化神生智하야 無形而生形하야 寫

人生性命之本이니 太極也니라”(사람의 몸은 

전적으로 中宮의 員元이 主宰하는데 의뢰 

한다. 中宮은 震환의 앞, 良圭f의 뒤, 坤휩의 

위. 離환의 아래에 위치하니 유가경전에서 

中和에 이르면 천지가 자신의 자리를 자리 

잡고 만물이 자란다는 것과 불가의 금정옥 

로와 태식의 장소가 모두 이것을 말한 것 

이다. 중궁의 속에는 員火를 간직하여 精과 

麗를 변화시키며 氣血을 生하여 척추를 뚫 

고 올라가 뇌에 주입되며 장부를 자양하여 

神과 智를 生하여 無形에서 有形을 生하여 

사람 生命의 근본이 되니 이것이 태극이 

된다23) ” 고 하였다. 

이는 《素問 • 玉機員藏論》 의 “牌寫孤藏

이오 中央士以灌四方”과 太陰陽明論의 “牌

者는 士也라 治中央하고 常以四時에 長四

藏하야 各十八日寄治하니 不得獨主於時也

라 牌藏者는 常著몹士之精也오 士者는 生

萬物而法天地니 라”24)의 士生萬物한다는 내 

용과 의미가 서로 상통하고 있다. 

牌는 인체에서 10士가 되어 統一의 바탕 

을 이루므로 三極의 원리로 볼 때 본원이 

되는 無極이라고 보아야 하며 太極으로 보 

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6. 心옳太極說 

집5康節은 〈皇極經世 • 心學條& 에서 “心

寫太極이니 人心當始 止水則定하고 定則靜

23) 上擔書, p.396 
2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 서울, 東洋醫
學짧究院, 1981,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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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靜則明25)”이라고 하였다. 이는 心이 

動靜의 體가 되므로 太極이라 하였고 級擾

하게 어지럽히지 않고 그쳐 있는 물처럼 

안정을 이루면 고요해져서 通明할 수 있음 

을 말한 것이다. 員德秀도 “太極之有動靜과 

人心之有寂感은 -而已훗”26)라 하였다. 주 

자는 “心之理가 是太極이요 心之動靜이 是

陰陽이 라”27) 하였고 또 “性續太極也오 心

續陰陽也니 太極은 只在陰陽之中하야 非能

離陰陽也라28)”고 하였다. 

北漢陳民는 “心은 有體有用하니 具짧理 

者는 其體오 應萬事者는 其用이며 寂然不

動者는 其體오 感而逢通者는 其用이니 體

휩n所謂性이니 以其靜者로 言也오 用은 郞

所謂情이니 以其動者로 言也라”(心에는 體

와 用이 있으니 뭇 이치를 갖춘 것은 體가 

되고 萬事에 응하는 것은 用이 되며 고요 

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體가 되고 感應

하여 드디어 통하는 것은 用이니 體는 이 

른바 性이니 고요함으로 말한 것이고 用은 

이른바 情이니 움직임으로 말한 것이다29),” 

라 하였고 張載는 이를 “心統性情%)”이라 

고 말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성리학자들의 견해를 보 

면 心에는 태극의 이치가 갖추어져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태극은 사물의 

이치이기 때문에 物物이 一太極을 이루므 

로 당연히 心에도 太極의 이치가 있다고 

보아야 할 뿐이다. 

25) 耶羅, 〈皇極經世書X , 中國, 中州古籍出版社,

1992, p.436. 
26) 胡廣 等養修, 〈性理大全(四)) ' 中國, 山東友
誼書社出版, 1989, p.2167. 

27) 上揚書, p.2121. 
28) 上獨書, p.2171. 
29) 上揚書, p.2161. 
30) 上揚書, p.2170. 

앞에서 태극의 개념을 살펴 볼 때 庸代

까지의 학자들이 太極을 元氣로 본 것은 

만물이 창조될 때의 혼연일체된 元氣로써 

의 상태에 중점을 두어서 시간성에 중점을 

두었고 朱子등의 성리학자들은 만물의 存

在原理로써의 태극을 강조하여 공간성에 

중점을 두었다. 

본고에서의 태극의 개념은 후자보다는 

전자의 입장에서 태극이 창조의 시점이 되 

고 생명의 推動원리가 된다는 측면에서 태 

극의 원리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心은 이치적으로 

는 태극의 원리가 內在해 있지만 태극이라 

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의학에서 心은 火에 속하며 光明이 發

動하는 곳이다. 心은 三極의 원리에서 볼 

때 皇極에 속한다. 皇極은 5士에 의하여 태 

극 水를 分짧시켜 火를 만들어가는 전 과 

정이다. 따라서 황극은 5土가 體가 되지만 

7火로써 그 用을 삼는다. 7火는 君火로써 

中央자리에서 萬物을 통치하므로 心은 -

身의 主宰가 된다. 水의 목적은 火를 만드 

는 것이고 火의 목적은 水를 만드는 것인 

데 水와 火는 태극과 황극으로써 體用의 

관계를 이룬다. 따라서 心에는 비록 사물의 

보편적인 存在원리인 태극의 이치가 들어 

있지만 그 자체는 火로 皇極의 作用을 하 

고 있는 虛靈不味하며 神明不測한 자리인 

것이다. 

7. 未分之聊옳太極說 

居宗海는《醫易通說,의「太極條」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天地初生은 

無終目觀어니와 維將人物初生考驗之면 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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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極之象을 可見이 라 有如題꽤은 皆以寫太

極-團之象이나 然꽤白은 象天하고 ~~黃은 

象地니 黃寫陰이오 白寫陽하야 E分陰陽하 

면 便是兩嚴니 不得名寫太極也니라 維未成

꽤之先에 附於雄類背흉骨間하야 只有細子

l 小者如뺨子하며 大者如彈갯L하야 只是圓

核-板오 井無黃白=色이 乃寫類꽤之太極 

이니라 人之初貼에 一月寫g조하야 亦只揮然

-團이니 是寫生人之太極이라 推之方物하 

고 退之兩大면 太極之義를 從可想훗니라 

(천지가 처음 생기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人物이 처음 생겨나는 것으로 고찰 

해 보고 경험해보면 태극의 상을 알 수가 

있다. 계란같은 것은 모두 太極의 象이라고 

하지만 힌자위는 하늘을 형상하고 노른자 

위는 땅을 상징하니 노란것은 陰이 되고 

힌것은 陽이 되어 이미 陰陽이 나누어 지 

면 문득 兩嚴가 되니 太極이라 할 수가 없 

다. 오직 계란이 아직 이루어 지지 않고 암 

닭의 등골사이에 붙은 작은 알의 씨가 작 

은 것은 오동나무열매만 하고 큰 것은 탄 

환과 같아서 단지 하나의 동그란 씨 일 뿐 

이오 황백색의 구별이 없는 것이 계란의 

태극이 된다. 사람이 처음 임신을 했을 때 

일개월에 뾰가 되어 또한 단지 혼연일체가 

된 한 덩어리 뿐이니 이것이 사람을 만드 

는 태극이다. 만물에서 추리해 보고 兩嚴에 

서 돌이켜보면 태극의 뜻을 상상해 알 수 

있다.)”31) 

庸宗海의 아들 庸守樓은 현대 발생학의 

이론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부연설명하고 

있다. “男子精은 以顯微鏡으로 照之면 有動

物形如빼빼하니 寫精蟲이오 男女交則精蟲

31) 庸宗海, 〈醫易通說% ,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9,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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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入女之꽤核하야 補其虛處而成쭉이라 夫

女之꽤核은 郞太極形이니 男女交成쭉하면 

郞太極生兩嚴라 男子之精蟲如뼈빽하고 女

꽤核虛處如뼈따하야 相補完兩嚴圖하니 此

圖今以寫太極也니라”(남자의 精은 현미경으 

로 보면 동물의 모습으로 올챙이 같은 것 

이 있으니 정충이고 남여가 성교를 하면 

정충이 여자의 난핵에 들어가 허한 곳을 

보충하여 임신을 한다. 여자의 난핵은 태극 

의 형상이니 남녀가 성교를 하여 임신을 

하면 태극이 兩嚴를 생하는 것이다. 남자의 

정충은 올챙이 같고 여자의 난핵의 빈 곳 

도 올챙이 같아서 서로 보완해서 兩嚴圖가 

되니 이 그림이 지금 태극을 이룬다)32) 

이상에서 계란의 원시물질이 태극이 되 

고 난핵이 태극의 형상을 이룬다고 했으며 

계란은 태극이 아닌 兩嚴라고 주장하고 있 

다. 그러냐 오히려 정자와 난자가←만냐 아 

직 分製을 시작하지 않은 그 상태가 가장 

정확하게 태극의 모습을 이룬다고 사료된 

다. 그리고 이 수정란은 인물을 이루는 원 

시의 揮倫之物이 되어 陰陽으로 分化되어 

나가는 터전이 되므로 태극의 바유로써는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結 릅슬 

태극의 내용과 人身에서 어느 곳을 태극 

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太極이라는 말은 《周易 • 緊購傳》 에서 

孔子가 八封生成의 基本原理로써 提示한 
이후 兩漢에서 庸代에 이르기까지는 萬物

32) 上揚書,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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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創造하는 原始의 混째之氣, 中央元氣,

陰陽으로 未分化된 氣의 職念으로 認識하 

여 宇富 最初의 澤然一體된 元氣로 解釋하 

는 것이 主流를 이루었다. 

2. 周敎願가 太極圖說을 지어 처음으로 

無極의 漸念을 提示하였고 이후 朱子를 代

表로하는 宋代의 性理學者들은 太極을 萬

物속에 깃들어 있는 第極的인 理致로 解釋

하여 太極을 理로 解釋하였다. 

3. 韓東錫은 金一夫의 三極說을 繼承하여 

三極의 變化原理 속에서 太極을 說明하였 

는데 創造의 過程에서는 生命의 本源이 無

極이고 이것이 有로 現實化된 자리가 太極

이며 變化原理 속에서는 分짧의 極에서 統

-運動을 始作하는 자리가 無極인 十土 자 

리이고 이것이 통일된 자리가 太極인 一水

자리이며 이 太極을 다시 無極까지 分짧시 

키는 主體로 皇極이라 하였으며 특히 太極

은 水土가 合德한 자리로써 創造의 本體얀 

空과 運動의 本體인 水로 나누어진다고 하 

였다. 

4. 孫一奎, 趙敵可, 張介賣 퉁이 命門說을 

主張하면서 命門을 太極이라고 한 것은 이 

命門이 太極의 本體인 水가 作用하는 賢藏

사이에 있고 水火를 함께 統制하며 人體의 

生命力을 推進하는 力源이 된다고 하였으 

므로 哲學的으로 言及하는 太極의 漸念과 

상당히 類似하다고 思料된다. 

5. 黃元細가 主張한 中氣寫太極說은 生命

을 創造하는 根源的인 氣이고 創造한 이후 

에도 끊임없이 生命力을 供給하는 中氣가 

太極의 屬性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水土가 

合德、한 空의 자리의 太極으로 解釋할 수 

있는 餘地가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더 많 

은 考察이 필요하다고 思料된다. 

6. 耶同珍이 주장한 牌몹太極說은 牌는 

十土가 되어 生命의 統一의 바탕이 되므로 

太極이 아닌 無極으로 보는 것이 흉當하다 

고 思料된다. 

7, gp康節이 주장한 心寫太極說은 萬物의 

物物이 -太極을 이루므로 太極的인 屬性

이 있지만 心은 五行에서 火에 屬하며 光

明을 發動하는 곳으로 三極의 原理로 볼 

때 五土에 의해 太極水를 分짧시켜 七火에 

까지 이른 皇極의 자리로 萬物을 統治하고 

主宰하는 君主 자리이다. 

8. 庸宗海가 주장한 未分之뼈이 太極이 

된다는 說은 鍵뼈의 原始物質, 뼈核 둥으로 

比뺨를 하였지만 이것보다는 오히려 精子

와 꽤子가 結合하여 아직 分짧을 始作하지 

않은 상태가 原始의 揮倫之物로써 陰陽으 

로 分化할 수 있는 터전이 되므로 太極으 

로 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思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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